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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한국-호주 협력에 관한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 중갂 전해짂 

호주 말콤 턴불 (Malcolm Turnbull)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사이 전화 통화가 큰 화제가 된 바 

있다. 원래 한시갂으로 예정되어 있던 전화통화는 25 붂만에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으면서 중단되었다. 호주 사람들은 트럼프의 비외교적이고 무례한 처사에 놀란 듯하다. 

호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미국의 동맹국가다. 호주는 세계 제 1 차대전 

이후 미국이 참전한 모든 전쟁에 함께 참여했다. 태평양 전쟁, 한국전, 베트남전쟁, 걸프전, 

그리고 테러와의 전쟁까지 호주는 미국의 가장 든든한 지원굮이었다.  

 

호주 총리와 미국 대통령 사이 전화 통화가 이렇게 논란을 일으킨 이유는 턴불 총리와 오바마 

전 대통령 사이에 있었던 난민 관렦 합의 사항이다. 호주는 자국으로 들어오는 난민을 

일시적으로 역외 수용소 (off-shore camp)에 수용하고 있다. 현재 마누스 (Manus) 섬과 

나우루 (Nauru)에 1,254 명의 주로 중동, 서남아 출싞 난민이 수용되어 있다. 이 난민들을 

미국이 받아주고 대싞 호주는 미국이 폐쇄하려고 하는 코스타리카 난민 수용소에 있는 중미 

출싞 난민들을 정착시키는 계획이었다. 전화 통화 후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트윗을 날려 이 

합의를 “멍청한 거래” (dumb deal)라고 했다.  

 

이번뿐만 아니다. 이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환태평양경제협정 (Trans Pacific Partnership, 

TPP)에서 발을 빼기로 한 것도 호주에게는 큰 타격이다. 호주는 전통적으로 아태 지역에서 

자유무역을 대외정책, 대 아태정책의 핵심으로 삼아왔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호주는 

환태평양경제협정에 매우 많은 공을 들였고, 이를 적극적으로 주도했다. 이런 TPP 가 미국이 

발을 빼면서 붕괴될 상황에 놓였다. 호주 대외정책의 가장 핵심적 사항이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로 인해 위기에 처했다. 턴불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사이 전화 통화, 난민 처리 관렦 

합의가 무산된 것, 그리고 미국에 의해서 TPP 가 붕괴된 것 등을 놓고 볼 때 호주 입장에서는 



 

 

아태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 국가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이래도 되는지 큰 의문이 들만 

하다.  

 

한-미 동맹은 아직까지 표면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들 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관계, 한미 동맹을 본격적으로 문제 삼고 나온다면 어떤 일이 생길지 가늠하기 어렵다. 

호주에 대한 미국의 태도를 보면 안심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다. 한국이 대미 관계에 있어서 

호주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우리에게는 북한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쉽게 동맹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트럼프는 

오히려 북한 문제를 인질 삼아 한국으로부터 유리한 협상을 얻어 내려는 시도가 가능할 수도 

있다.  

 

아직까지 한미 동맹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들 한다. 하지만 짂짜 시험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호주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태도를 보면서 한국은 대미 관계, 한미 동맹에 

대해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당혹스러운 돌발사태에 대한 대안, 플랜 B 를 가지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  

 

* 본 블로그의 내용은 연구짂들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